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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두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평균 3.40)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부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남편과의 학력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
의 직업이 전문직과 사무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사회구성원이라는 통합된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로 나아
가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how to offer social support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lead a more satisfaction
life.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above the average(a mean of 3.40). By
age, the women whose husbands were younger were more satisfied. The higher the husband's education, religion 
appeared higher in cases where the wife is religion, the women who resided in our country for less than five years 
expressed more life satisfaction. The husband was found in the case of highly professional and white-collar job, the
higher the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and when they resided in their own houses. In this context, integrated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munity members to migrant women requires systematic support policies moves forward
to globa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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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최근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국

제결혼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
자의 이주역사는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
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
에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동포와 중국 한

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었다[48]. 199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는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

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그 이후 베트남과 구소련 등 더욱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2014)에 따르면 2013
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의 비율은 중국

(33.1%), 베트남(31.5%), 필리핀(9.2%)의 순이며, 중국 
여성과의 혼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58].
국경선이 짧고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는 사

실 외국인을 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단일민족국가’ 
자체는 사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전혀 함의하

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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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순혈주의적 가치관은 
다른 민족, 타문화에 대한 배타주의의 바탕이 되어 상대
주의적 문화소통을 위한 여지를 남겨 주지 않는다[51]. 
아직까지 한국의 국민의식은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속에서 다

문화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

데, 그 중 하나가 1990년대 중반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이다[34],[55]. 주로 
한국사회에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
나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 남성과 경제력이 약한 아

시아권 출신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5].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을 촉진시켰
으며, 특히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에게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
응 그리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5]. 따라서 국제결혼 이
주여성의 삶과 이에 대한 만족도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베

트남이나 몽골, 필리핀 등 특정국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9], [17], [42]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

[15], [36], [37]에 중점을 두어 왔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소수자(Minority)로서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종족 간에 가족공동체
를 이룬 다문화가족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이주여성은 
가족관계, 문화적응, 지역사회의 관계망 형성 등에서 많
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에 대한 순혈 민족주의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기인한 

배타적인 시선과, 혈연․학연․지연 등 강한 연줄 중심
의 한국사회에서 어린 자녀 양육의 주된 양육자인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

를 제공하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재 삶의 만

족도를 파악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국제결혼 이주여성

2.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의

국제결혼이란 국립 국어원 표준 대사전(1999)에 ‘국
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69].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한국 남성
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황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결혼은 드문 현상이었고 당
사자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이
루어진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미군과 한국여성, 또는 경
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본과 서구 남성이 한국인 여성

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었다[55]. 그러나 2010
년 국제결혼 이주의 규모(SIZE)에서 세 가지 유형은 다
음과 같다[71].
첫째, 한국의 국제결혼이민자 중에 중국인(조선족을 

포함)과 동아시아인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성별로 보면 여성이 87.9%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결혼
이주자 및 국적취득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의 수
도권에 60%이상 거주하고 있다.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방법으로 부모, 친척, 

친구 등 지인소개로 만나는 비율이 49.3%로 가장 높다
[25]. 다음으로 결혼중개업이나 통일교 등 결혼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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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만난 경우가 29%를 차지한다. 아시아 여성에 
있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유형은 사적인 결혼중

개업자나 종교단체, 친구, 친척의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짧고 서로간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결

혼이 성립되고 있다. 상업적인 중개업자들을 통한 결혼
방식은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는 결정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은 출발부
터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취약성으로 
비롯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2세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이 본격화되고 사회비용적 요소가 한국사회

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2005)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을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
면서 만혼화(脕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여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57]. 

2.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

이주여성은 결혼이주를 통해 출신국과 한국을 연결하

는 초국적 가족을 형성한다[13], [50].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른 특성에 의하면 고도의 성장을 일궈낸 한

국은 노동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에서 노동인력을 유입하

는 입장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남

성과의 국제결혼이 매력적인 선택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16]. 일본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종교단체를 통해 만났
다는 사람이 다른 경로보다 많다. 이는 한국의 남성을 선
택하여 결혼하였다기보다는 한국과 한국의 종교를 선택

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다

[8]. 주로 서구 남성과 이루어지던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
이주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은 다른 나
라와 비교해서 입국하기가 쉽고, 해외취업중개사에 지불
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김이선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이며 시부모를 모시

고 봉사하는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12]. 또한 정기선 외(2009)에 의하면 필리핀의 결
혼이주여성은 일본의 결혼 이주여성보다 심리적 안녕감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리핀의 결혼 이주여성
은 스페인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피부색이 검고 결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47].
한국문화 적응에 따른 특성은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

사소통의 어려움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인신
공격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으며[35], 자
녀교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혼이주여성은 국
적취득 전까지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한다

[53].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원인은 막연한 기대의 결혼
동기, 결혼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 
잘못된 배우자들에 대한 정보, 음주, 폭언, 폭력 등의 남
편의 잘못된 일상생활 습관, 시부모나 시댁식구들에 대
한 시집살이,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시댁식구들과의 
갈등과 불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힘든 가사노동, 가부
장적인 사회문화, 한국에서 느끼는 문화차이, 의사소통
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고 있다[29], [34], [35].

2.2 삶의 만족도

2.2.1 삶의 만족도 개념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1961)에 의해 처음으로 쓰
여지고 일반화 되었다. Neugarten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성
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67]. Diener(1984)는 삶의 만족은 인지
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를 포괄하며, 구체적으로 생활 범
위 및 전반적인 생활에서 인지적 및 감정적 반응을 파악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삶의 만족은 개인의 심리적․환
경적 요인과 과거나 현재는 물론, 미래 차원까지 포함하
여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전반에 대한 행

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하

였다[61]. Lyubomirsky(2001)는 삶의 만족감이란 자신
의 삶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는 수용한다는 것이
며, 이것은 인간의 전체 삶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67].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삶의 조건과의 비교

를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종합적-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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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2 삶의 만족도의 결정 요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나타내는 

결정요인으로 국적, 연령, 학력, 종교, 거주기간, 직업, 소
득, 거주형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들 수 있다. 

 
2.2.2.1 국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자라온 환경이나 언어, 관
습,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출신국’에 대한 논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국가별로 상이한 욕구수준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가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신국

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6]. 김홍섭(2015)의 연구에서는 동남아 계통의 여
성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국인 동포 2∼3세, 조선
족 등과 얼굴 생김새 등에서 상대적으로 삶의 정착에 불

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양다진(2012)은 필
리핀과 몽골 출신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

는데 이는 카톨릭이 종교인 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과 필리핀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

가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30]. 권명희(2011)의 연구
에 의하면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을 통한 이주 후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문화와 본인 국가와의 문화가 유사성이 높을수록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비교적 유사한 문화적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일본 국적을 가진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 편

견, 문화충격, 향수병, 적대감 등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
남 등의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 이주여성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3].

2.2.2.2 연령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의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 35.5세, 여자 27.2세로 초혼인 남
녀 연령차는 8.3세로 2011년 남자 36.1세, 여자 26.6세
로 연령차가 9.5세로 초혼 연령차가 감소하는 추세로 남
자의 연령은 낮아지는 반면, 여자의 연령은 상승하고 있
다. 남자가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1년 48.0%에서 2013년 4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58]. 
여성의 ‘연령’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30], [19]와 그
렇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결과[45], [7]가 있다. 이옥선
(2009)은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고[32], 박강구(2012)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연령차가 
21세 이상의 차이가 13.1%에 달해 연령으로 인한 사회
적 문제의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고 했다

[19]. 양다진(2012)의 연령의 특성에서는 36세 이상의 
이주여성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초

기 힘들었던 적응시기를 거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유추했다[30]. 또
한 Lehmiler & Agnew(2008)는 여성 연상 커플의 경우 
배우자간의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결혼의 만족도가 높

다고 하였고[65], Groot & Brink(2002)의 연구에서는 남
성의 연령이 여성의 연령에 비해서 많을수록 결혼의 만

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2]. 
  
2.2.2.3 학력

일반적으로 ‘학력’은 사회적 배경의 주요 변인으로 간
주되고 잠재적으로 일자리 접근과 소득 확대의 경제적인 

측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적 자원으로 간주된다. 김홍
섭(2015)은 학력이 높고 언어적 표현의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며[15], 임아리(2012)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44].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이 높다는 
연구결과[59],[63]가 있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45]도 있다. 
권명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의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김민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사
회자본 수준과 범위, 출신국에 따른 사회구조적 차별, 학
력의 국가 간 이동의 부재로부터 사회자본의 불평등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여성의 학력자본은 한국에서 표준화
된 인정이 부재하여 취업의 기회로부터 단절된다고 하였

다[7]. 즉, 동남아 여성은 학력이 높더라도 낮은 계급적 
위치로 하향화되고 한국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종속

되며 질 낮은 일자리에서 노동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

게 됨을 시사한다. 또한 Groot & Brink(2002)의 연구에
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 차이가 적을수록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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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종교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 하나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가족, 친지와 멀리 떨어
져서 살아가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있어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옥선(2009)의 연
구에서는 남편보다 부인들이 종교를 더 많이 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부인들이 부부 및 가족문제에 대해서 인

내하고 잘 견디어 내는 것은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홍섭(2015)의 연구에서는 성공
적인 삶의 정착에 종교 활동은 안정적인 삶의 추구라기 

보다는 개인의 염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양다진
(2012)의 연구에서는 카톨릭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이주
여성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30]. 김태현 외(2000)
는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들보다 

생활적응력이 높고 소외감도 덜 느껴 생활만족도가 높다

고 했으며[14], 고승덕(199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종교유무를 

보고하고 있다[2].

2.2.2.5 거주 기간

권명희(2011)에 의하면 한국으로 이주한 국제결혼 이
주여성들의 한국이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

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

진다는 것을 밝혔다[3]. 박강구(2012)의 연구에서는 결
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교육의 필요

성과 연관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결

혼기간이 길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한국어가 유창한 어머니들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

니들보다 상대적으로 아동의 언어와 상관이 더 높을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19]. 또한 자녀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인으로서 이주여성의 한국에서

의 거주기간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6], [44]. 김홍섭(2015)의 질적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의 
문제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기간이 오래될

수록 자녀교육과 잘살아보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했다[15].

2.2.2.6 직업 

제 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국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

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과 안정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남편의 직

업 또한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임선희(2010)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을수록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이 높았고, 가족관계
가 원만하고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경

제적 자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국에서
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자립의지와 근로의욕

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43]. 박신영(2014)은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있어 학습과 일이라는 양 날개는 이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

는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18]. 따라서 한국
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문화가

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이혼 및 가정해체를 방지

하고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고 나아가 사회경제

적 통합을 이루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31]. 

2.2.2.7 소득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

통적인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실제로 물질적인 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 상반된 

논의들이 있었다. Easterlin(1995)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Bjoumskov(2003), Inglehart와 Klingemann(2000)은 
소득이 낮은 국가가 오히려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 시민

의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60],[21], 소
득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이 서로 나타나지 않았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49]. 김민경(2011)과 김홍섭(2015)
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안정적인 삶의 추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15], 임아리
(2012)의 연구에서는 가구 월소득에 따라 삶의 질에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44].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수준이나 월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2.2.8 거주형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분포별(도시․농촌) 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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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농촌 지역분포에서
는 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도시지역에는 전세 및 월
세의 형태를 지닌 특징을 갖고 있다[57]. 이하늘(2013)
의 주택 특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전·월세 거주자들 보다 자가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삶의 만족도가 8%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41], 선경자(2010)의 연구에서도 국제
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삶

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4]. 즉, 거주형태는 경제적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3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인권단체의 보고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

황을 알리기 위한 피해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27], 
[56]. 설동훈은 결혼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
회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25], 권복순과 차보현은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

하며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다문화를 인정하고 활성

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국제결혼에 대하여 문화적 갈등과 언어소통

의 문제와 가정폭력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

으며, 사회적 지지,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주여성의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4]. 박정숙(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문제 갈등이 
적을수록, 시댁관계갈등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
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0]. 채병희(2009)의 연구에
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
의 관계, 사회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 지역만족도가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한국어수준은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52]. 이재화(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거나 건강상태가 
나쁠 때, 국적을 취득하거나 결혼기간이 긴 경우, 시부모
와 동거하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생활만족도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
는 남편과 시부모관계 스트레스를 조절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
부모관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지역네트워크 구축이나 피어 
카운슬링(peer counseling)등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를 제언하고 있다[40].
종합해 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은 대체적으로 문화적 갈등과 언어소통의 문제와 가족구

성원과의 적응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처방안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자신의 삶

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특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 다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의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자 한다.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Nationality

Husband’s Ages

Husband’s
Education

Religious
Affiliation

Residency

Husband’s
 Job

Household Monthly 
Income

Liv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Friendship

Family and Relativ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Work (Occupation)

Economy

Human Relationship

Social and Leisure 

Euphoria

 Autonomy and Jaahgam

Fig. 1. Research model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8541

가설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의 연령에 따라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의 학력에 따라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의 직업에 따라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 월소득에 따라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조사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국제결

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20세~60세까지의 국제
결혼 이주여성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다문화가정, 다문화 빌리지센

터, 각 지역 다문화 축제 등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비확률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표
본을 구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다. 출신국적 제한은 두지 않았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의 5개 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4월 28일부터 6월 28일
까지 2개월 동안 본 연구자와 교육을 받은 조사원 2명이 
실시하여 201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설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
항, 삶의 만족도 33문항,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항목은 5
점 Rikert Scale(매우 그렇다=5점, 매우 그렇지 않다=1
점)로 측정되며, 척도의 점수는 모든 문항들의 점수를 단
순 합산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의 문
항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측

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Cronbach’s α)
는 .971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Configuration parameters and reliability of life 
satisfaction

Subareas Reliability
Cronbach's α

Food, Clothing and Shelter Domain (5 questions) .905

 Friendship Domain (4 questions) .867

Family and Relatives Domain (3 questions) .944

Physical and mental health Domain (5 questions) .842

Work (occupation) Domain (2 questions) .835

Economy Domain (2 questions) .831

Human Relationship Domain (2 questions) .879

Social and Leisure (4 questions) .912

uphoria Domain (3 questions) .932

Autonomy and Jaahgam Domain (3 questions) .881

Satisfaction of the whole life (3 questions) .971

3.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국제결
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 검증과 일원변
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의 차이 규명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a=.05에서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 전 국적

은 중국이 95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
남 50명(24.9%), 필리핀 22명(10.9%), 태국 9명(4.5%), 
캄보디아와 일본 이 각각 7명(3.5%), 몽골 5명(2.5%),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국가가 6명(3.0%)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부부의 연령층에서, 남편 연령은 평
균 43.9세로, 40대가 12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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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Reli-
gion

Husband

No religion 94 46.8
Christianity 46 22.9
Catholic 16 8.0
Buddhism 26 12.9
Etc 11 5.5
No answer 8 4.0

Wife

No religion 80 39.8
Christianity 47 23.4
Catholic 21 10.4
Buddhism 33 16.4
Etc 11 5.5
No answer 9 4.5

Residence

Less than 5 years 82 40.8
Less than 10 years 63 31.3
Less than 15 years 47 23.4
More than 15 years 9 4.5

Job Husband

Inoccupation 11 5.5
Self-employed workers 46 22.9

Plant and machine operators or 41 20.4

음으로 30대 39명(19.4%), 50대 30명(14.9%), 60대 이
상 2명(1.0%)으로 분포하였으며, 29세에서 70세까지 분
포하였다. 부인의 연령은 평균 33.4세로 30대가 80명
(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75명(37.3%), 
40대 40명(19.9%), 50대 4명(2.0%) 순으로 나타났으며, 
20세부터 54세까지 분포하였다. 남편과 부인과의 나이 
차이는 최대 29세까지 차이가 났으며, 평균 10.5세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학력은 남편은 고등학
교 졸업자가 95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
학교졸업 이상 62명(30.8%), 중학교졸업 30명(14.9%), 
초등학교졸업 이하 8명(4.0%)으로 나타났고, 부인은 고
등학교졸업자가 98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대학교졸업 이상 60명(29.9%), 중학교졸업 33명
(16.4%), 초등학교졸업 4명(2.0%) 순으로 분포하였다. 
종교는 남편은 종교가 없는 경우가 94명(46.8%)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46명(22.9%), 불교 26명
(12.9%), 천주교 16명(8.0%), 기타 11명(5.5%)으로 각각 
나타났고, 부인 역시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80명(39.8%)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47명(23.4%), 불
교 33명(16.4%), 천주교 21명(10.4%), 통일교등 기타 종
교 11명(5.5%)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82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 63명(31.3%), 10-15
년 미만 47명(23.4%), 15년 이상 9명(4.5%) 순으로 나
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6년 7개월이었다. 직업은 남
편은 자영업종사자가 46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명(20.4%), 단
순노무직 종사자 38명(18.9%), 사무직 종사자 35명
(17.4%), 무직 11명(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
인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가 139명(69.2%)이었고, 자
영업종사자 21명(10.4%), 사무직 종사자와 과학 및 공
학의 기술자 9명(4.5%), 서비스직 종사자 7명(3.5%)으
로 나타났다. 가정 월 소득 수준은 201-300만원이 60명
(2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1-200만원 51명
(25.4%), 301만원 이상 48명(23.9%), 101-150만원 29명
(14.4%), 100만원 이하 9명(4.5%)으로 각각 분포하였
다. 거주 형태는 전세 거주자가 80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 보유자는 57명(28.4%)이었으며, 월세 거
주자가 52명(25.9%)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Nationality

China 95 47.3
Vietnam 50 24.9
Philippines 22 10.9
Thailand 9 4.5
Cambodia 7 3.5
Japan 7 3.5
Mongolia 5 2.5
Etc 6 3.0

Age

Husband

30∼39 39 19.4
40∼49 126 62.7
50∼59 30 14.9
More than 60 2 1.0
No answer 4 2.0

Wife

20∼29 75 37.3
30∼39 80 39.8
40∼49 40 19.9
50∼59 4 2.0
No answer 2 1.0

Level 
of 

educa-
tion

Husband

Under Elementary 
school graduate 8 4.0

Middle school graduate 30 14.9
High school graduate 95 47.3
More than College graduate 62 30.8
No answer 6 3.0

Wife

Elementary school graduate 4 2.0
Middle school graduate 33 16.4
High school graduate 98 48.8
More than College graduate 60 29.9
No answer 6 3.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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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rs workers
Simple labor job workers 38 18.9
White-collar workers 35 17.4
Service industry workers 5 2.5
Panmaejik workers 7 3.5
Agriculture, fertility, fishermen 2 1.0
Science or Engineering 
technicians 7 3.5

Professions 6 3.0
No answer 3 1.5

Wife

Inoccupation 139 69.2
Self-employed workers 21 10.4
Plant and machine operators or 
assemblers workers

1 .5

Simple labor job workers 8 4.0
White-collar workers 9 4.5
Service industry workers 7 3.5
Panmaejik workers 4 2.0
Science or engineering technicians 9 4.5
Professions 3 1.5

Household 
monthly 
income

Less than 100 9 4.5
101-150 29 14.4
151-200 51 25.4
201-300 60 29.9

More than 301 48 23.9
No answer 4 2.0

Living

Own home 57 28.4
Charter 80 39.8
Monthly 52 25.9

Etc 12 6.0
Sum 201 100.0

Division N M SD

Totality 201 3.40 .87

Food, Clothing and Shelter 201 3.47 .99

 Friendship 201 3.38 .99

Family and Relatives 201 3.56 1.16

Physical and mental health 201 3.22 .90

Work (occupation) 201 3.27 1.03

Economy 201 3.03 1.09

Human Relationship 201 3.50 1.00

Social and Leisure 201 3.34 .99

uphoria 201 3.60 1.08

Autonomy and Jaahgam 201 3.64 1.05

Table 3. International migrant women's life satisfaction

 

4.2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평균 3.4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별로는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에 대한 만족도(3.6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행복감(3.60), 가족 및 친척관계
(3.56), 대인관계(3.50), 의식주(3.47), 친구관계(3.38), 
사회 및 여가생활(3.34), 일(직업)(3.27), 신체 및 정신건
강(3.22) 등의 영역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
로 경제 영역에 대한 만족도(3.03)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4.3.1 국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태국

(3.84), 몽골(3.76), 필리핀(3.70), 중국(3.52), 베트남
(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캄보디아등 기타 국
가(2.7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F=4.614, 
p<.01). 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태국, 몽골, 필리핀, 
중국 국적의 이주여성이 캄보디아등 기타 국적의 이주여

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4.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nationality

Division M (SD) F p

China(n=95) 3.52 (.84)a

4.614 .001

Vietnam(n=50) 3.21 (.92)ab

Philippines(n=22) 3.70 (.72)a

Thailand(n=9) 3.84 (.61)a

Mongolia(n=5) 3.76 (.62)a

Cambodia, Etc (n=20) 2.75 (.82)b

***p<.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2 국제결혼 이주여성 남편의 연령에 따른 삶

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층이 30대(3.62), 40대(3.42), 50대 이상(3.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편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826, p<.05). 사후검증 결과 특히 남편이 30대와 
40대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50대 이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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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usband's ages

Division M (SD) F p
30∼39(n=39) 3.62 (.75)a

3.826 .023
40∼49(n=126) 3.42 (.88)a

More than 50
(n=32) 3.06 (.91)b

*p<.05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추가적으로, 남편과의 연령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
도는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10세 미만(3.57), 10-20세 미
만(3.40), 20세 이상(2.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주
여성과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746, 
p<.01). 사후 검증 결과 특히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10세 
미만과 10-20세 미만인 이주여성들이 20세 이상인 이주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6.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igrant women and husband's age difference

Division M SD F P

Less than 10 years(n=81) 3.57 (.69)a

7.746 .00110-20 years(n=97) 3.40 (.95)a

More than 20 years of 
age(n=19) 2.72 (.85)b

*p<.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 학력에 따른 삶

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편

의 학력이 대졸 이상(3.83), 고졸(3.43), 중졸 이하(2.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F=23.166, p<.001).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여성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편과의 학력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를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이주여성에 비해 남편의 학력이 높은 집단

(3.65), 부부의 학력이 같은 집단(3.57), 이주여성의 학력
이 남편에 비해 높은 집단(2.96)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097, p<.001).

Table 7.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usband’s 

          education

Division M SD F P

Middle school or  
less(n=38) 2.73 (.99)c

23.166 .000high school 
graduation(n=95) 3.43 (.82)b

More than College 
graduate (n=62) 3.83 (.54)a

***p<.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c)

사후검증 결과, 특히 이주여성에 비해 남편의 학력이 높
은 집단과 부부의 학력이 같은 집단(3.57)이, 남편에 비
해 이주여성의 학력이 높은 집단(2.96)에 비해 삶의 만
족도가 높았다.

Table 8.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igrant women and husband's education 
difference 

Division M SD F P

High wife‘s 
Education(n=49) 2.96 (.98)b

11.097 .000Equal Education of the 
couple(n=92) 3.57 (.79)a

High husband's 
Education(n=49) 3.65 (.71)a

***p<.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유무에 따른 삶

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종교

가 있는 집단(3.51)이 종교가 없는 집단(3.23)에 비해 높
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t=2.217, p<.05), 종교가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religious affiliation

Division M (SD) t p

Having a 
religion(n=112) 3.51 (.86)

2.217 .028
No religion

(n=80) 3.23 (.89)

*p<.05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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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거주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3.55), 10년 이상(3.43), 5-10년 미
만(3.1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F=3.097, p<.05). 사후검증 결과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5-10년 미만
인 이주여성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10.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residency

Division M SD F P

Less than 5 years
(n=82) 3.55 (.87)a

3.097 .0475-10 years
(n=63) 3.19 (.96)b

More than 10 years 
(n=56) 3.43 (.72)ab

*p<.05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6 국제결혼 이주여성 남편의 직업에 따른 삶

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편

의 직업이 전문직/사무직(3.82), 판매 등 기타 직(3.47), 
자영업 종사자(3.44), 단순노무직(3.17) 등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남편이 직업이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삶
의 만족도(2.77)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하였다(F=3.919, p<.01). 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특히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사무직 종사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남편이 단순노무직이나 무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남편
이 직업이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단순노무직을 제

외한 다른 직업군의 남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

다.

Table 11.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er husband's job

Division M (SD) F P

Self-employed workers (n=46) 3.44 (.92)ab

3.919 .002

Plant and machine operators or 
assemblers workers (n=41) 3.32 (.87)ab

Simple labor job workers (n=38) 3.17 (.96)bc

White-collar workers (n=41) 3.82 (.59)a

Service industry workers (n=21) 3.47 (.80)ab

Inoccupation (n=11) 3.47 (.80)ab

**p<.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7 가정 월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가정

의 월 소득 수준이 301만원 이상(3.93), 201-300만원
(3.43), 200만원 이하(3.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5.979, 
p<.001). 사후검증 결과 가정 월 소득 집단 간에 모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이주여
성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2.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household 
monthly income

Division M SD F P

Less than 
2,000,000won(n=89) 3.10 (.88)c

15.979 .0002,010,000-3,000,000
won(n=60) 3.43 (.87)b

More than 
3,010,000won(n=48) 3.93 (.60)a

***p<.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8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전체적인 삶

의 만족도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3.77)이 전․월세나 기타 형태의 집에 거주하고 있
는 국제결혼 이주여성(3.2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t=3.846, p<.001), 자신의 집 소유 여부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iving

Division M (SD) t p

Own home
(n=57) 3.77 (.77)

3.846 .000
Charter, Monthly, 

Etc(n=144) 3.26 (.87)

***p<.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2015

8546

았다. 또한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이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논

의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
지의 정책과 실천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통계는 선행연구 [7], [15], [38]연구
와 일치하며 연구자의 국가에 따른 만족도는 태국이 높

게 나타났으나 충남 지역을 연구한 [13]의 결과에서는 
중국 여성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강원도 철원 지역을 
연구한[38]의 연구에서는 필리핀 여성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출신 국적이  상이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별 지원정책이 필요함

을 시사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사회구성원이라

는 통합된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44]와 [54],의 연구와 동일
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적
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

개할 방안과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해 주어야함을 시사한

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 동기는 경제적인 
향상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
망의 선택’으로 정리되었으며[33], 따라서 국제결혼 이
주여성들과 남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신국에서의 역
동적인 삶과 진취적인 사고의 강점을 살려 역량을 발휘

하도록 하여 한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짐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함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1].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 
[11], [3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종교가 개인의 삶의 방
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자국민 혹은 동일문화권의 

외국인들을 주로 만나는 장소가 종교 시설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 등에서 종교관련 사회적 지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혜(2009)의 연구에서는 무교

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는 2012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결혼 건전화 정책에 대

한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3].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의 연령차이가 적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1]의 연구에서 남편
과 나이차이가 클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

하며 [19]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연령차가 큰 국제결혼 가정의 평등한 부부
관계와 서로의 이해증진을 위한 부부상담, 남편 교육프
로그램 등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을 포함
한 전문화된 가족상담 서비스와 국제결혼 가족 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46], 더불
어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관에 배치하

여 심리ㆍ정서적 위기에 처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가나 배우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24], [41]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28]의 연구에서 주택소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 거주에 대한 경제적 지출로 인한 월 소득 수

준이 낮아져 가정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나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주택사업 등의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율

성 및 자아감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5], [20]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1], [36], 
[44]의 연구에서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의 연구
결과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낙관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38]. 또한 [1]의 연
구에서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의 만족도는 국가출신별, 또는 생활의 터전에 따라서 삶
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출신 국가별, 도시와 농어촌별로 구분하여 자
아존중감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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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어교육과 더불어 일반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

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

력 또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표본추출 제한성이다. 비확률 유의표
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한 표본의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어려움

이 있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조

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응답하도

록 하기 위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질
문지를 연구자 및 조사원이 직접 배부하였다. 그러나 국
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질문의 내용 및 솔

직한 대답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

을 가능성으로 응답의 신뢰도에 문제를 발생시켰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및 다문화 지원기관 등의 

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연구조사 및 국적, 연령, 환
경적 조건을 포괄하는 관계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두

려움을 안고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주여성들
의 한국생활에서 남편의 역할과 지지 역시 매우 중요하

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도 아내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가족들과의 적응을 위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남
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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